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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녹용의 절각

	 
	 
	가. 녹용의 생장
  사슴의 딱딱한 뿔이 떨어지고(낙각) 새로운 뿔이 나와 자라서 뿔속으로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의 뿔을 녹용(velvet antler)라고 하고 뿔의 성장중에 두개골에 가까운 밑부분부터 서서히 각질화(角質化)되어 굳어지면 녹각(hard antler)라고 부른다. 대체로 사슴의 뿔은 110~120일 동안 계속적으로 생장하지만 꽃사슴의 경우는 뿔이 떨어진 후 60~65일, 레드디어는 70~75일, 엘크사슴은 80~90일에 절각을 실시하여야만 질이 좋은 녹용을 채취할 수 있다. 사슴의 뿔이 성장하는데 관여하는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과 갑상선 호르몬등 여러종류의 호르몬이 관여를 하며 특히 갑상선 호르몬의 위축으로 뿔의 성장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영양상태가 극히 불량한 경우이다.

	 
	 
	 
	 
	 
	 

	 
	 
	표 1. 품종별 사슴뿔의 성장

	 
	 
	품 종

연령

뿔길이(cm)

무게(g)

가지수(쌍) 

꽃 사 슴

1년생 
2년생 
3년생 

10~25
20~35
25~50

100~200
350~800
1,000~2,000

2~4
4~8
6~8 

레드디어

1년생 
2년생 
3년생 

20~30 
45~50 
70~80 

200~350 
450~1,200
1,800~3,200

2~4
4~8
6~12 

엘 크 

1년생 
2년생 
3년생 

30~40 
50~70 
70~100 

400~1,200
2,000~3,500
4,000~9,000

2~4
6~12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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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슴품종별 뿔의 성장으로 본 절각시기

	 
	 
	 
	 
	 
	 

	 
	 
	  그 외 뿔의 생장과 형성에 직적접으로 관여하는 것은 영양소이며, 특히 단백질을 비롯하여 미량영양소인 광물질인 칼슘, 인, 망간, 마그네슘 등과 비타민 A, D등의 결핍은 뿔의 생장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을 너무 많이 투여하면 오히려 다른 물질의 흡수를 방해하여 대사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뿔의 생장기간 중에 단백질 요구량은 18~20%정도면 충분하다. 

나. 사슴뿔의 생장과정
  사슴의 뿔은 대개 해마다 1회 탈락하고, 약 4개월이면 다시 딱딱한 뿔을 완성한다. 자라고 있는 동안의 뿔이 녹용이며 외부는 가느다란 털이난 피부(velvet)로 덮여 있다. 처음 돋아나는 뿔은 외가닥 뿔이며, 다음해는 대개 3가지를 지닌 뿔이 되는 것이다. 사슴의 뿔은 해마다 가지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3년째 돋아나는 뿔에서 사슴이 가지는 고유의 뿔 형태를 갖추게 되며, 성장중인 뿔은 초가을 무렵 성장을 멈추고 그 내부가 차츰 굳어지게 된다. 이렇게 굳어진 뿔은 다음해 다시 새 뿔이 돋아나게 된다.

다. 절각시기
  사슴의 녹용채취를 위한 절각시기는 사슴의 종류와 연령, 영양상태에 따라 다르다. 나이가 많은 사슴은 빨리 낙각이 이루어져 새로운 뿔이 오랫동안 자라며, 녹각 현상은 서서히 일어난다. 반면에 어린 사슴은 낙각이 늦게 이루어지고 녹각화 현상은 빨리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또 나이가 같은 사슴일지라도 영양상태가 좋지 못하면 낙각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2년생 사슴은 낙각시기가 가장 늦다. 
  국내에서 사육하는 엘크는 5년이상된 성록의 경우 2~3월 하순이면 낙각이 되고 낙각된 날로부터 80~90일 사이에 뿔을 자른다. 레드디어도 성록일 경우 영양이 좋으면 2~3월에 낙각이 되며 절각시기는 낙각 후 70~75일경이 된다. 한편 꽃사슴은 낙각시기가 원산지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큰 차이는 없다. 꽃사슴은 4~5월이면 낙각이 시작된다 꽃사슴은 녹용의 단위생산량이 적어서 녹용의 판매로는 경영의 합리화가 어려우므로 녹혈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도 경영의 한 방법이다. 꽃사슴은 낙각 후 약 40일이 되므로 채혈용 절각을 할 수 있고 다시 40여일이 지나서 2차 절각을할 수 있다. 대만산 꽃사슴은 낙각 시기가 가장 늦으며 이것도 녹혈 생산을 목적으로 2회 절각을 하면 경영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며 낙각시기는 5월초나 중순경이다. 첫뿔의 절각시기는 녹용의 성장이 왕성하게 자라다가 끝부분이 약간 뾰족해질 때가 절각 적기이며 절각시 채혈을 하지 않는 것이 체격형성에 도움이 된다.
  6월말 이후에 첫뿔을 절각한 경우에는 재생뿔의 성장이 되지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상대의 발달이 유난히 양호한 개체는 낙각 후 95일 이상에서도 절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건강의 악화로 인하여 적정 절각 일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녹용의 성장이 정지되었다고 판단되면 절각을 해야만 녹용의 품질을 덜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사고로 인하여 성장중인 녹용이 부러졌을 경우는 녹용껍질(벨벳)이 찢어지지 않은 경우는 그대로 방치해도 무방하나 녹용이 쳐지고 녹용껍질이 찢어진 경우는 절각을 해야하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는 녹용의 부패를 가져올 수 있다. 품종별 낙각시기와 절각시기는 표 2 및 표 3과 같다.

	 
	 
	 
	 
	 
	 

	 
	 
	표 2. 낙각을 기준으로한 절각시기

	 
	 
	구 분

만1세

2세

3세

4세 

꽃 사 슴

낭각을형성하고 각좌부위를 
제외한 뿔길이 10~20cm 

낙각 후
560~55일

낙각 후
55~60일

낙각 후
60~65일 

레드디어

길이 15~20cm 생장

낙각 후
60~65일

낙각 후
65~70일

낙각 후
70~75일 

엘 크 

길이 20~35cm 생장

낙각 후
70~75일

낙각 후
75~85일

낙각 후
85~90일 



	 
	 
	 
	 
	 
	 

	 
	 
	표 3. 품종별 낙각 및 절각시기

	 
	 
	구 분 

년령(세)

낙각시기(월)

절각시기(월)

비 고 

꽃 사 슴

2 
3 
4이상 

6, 7
5, 6
4, 5

6, 7, 9
6, 7, 8
5, 6, 7

개체별 영양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음 

레드디어

2 
3 
4이상 

4, 5
3, 4
2, 3

6, 7
5, 6
4, 5, 6

" 

엘 크 

2 
3 
4이상 

4, 5
3, 4
2, 3

6, 7
6, 7
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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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꽃사슴의 뿔성장과 발육일수 

	 
	 
	 
	 
	 
	 

	 
	 
	라. 절각
  절각을 하기 위해서는 사슴을 보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에는 약을 사용하지 않고 절각장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나 사슴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어 생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다. 근래에는 사슴을 진정시키거나 마취시킴으로써 스트레스를 적게 주고 절각하기가 용이해 졌다. 

	 
	 
	 
	 
	 
	 

	 
	 
	 
	(1) 절각시 유의할 점
① 마취하려고 하는 사슴은 최소한 8~12시간이상 굶긴다.
② 마취할 사슴은 흥분시키거나 뛰지 않도록 하며 다른 사슴들과 분리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놓아둔 상태에서
    주사하며 불어 쏘는 마취총을 사용한다.
③ 마취할 장소는 경사가 지지 않고 편편하며 예리한 돌이 없는 장소를 이용 한다.
④ 온도가 올라가는 낮시간은 피하고 서늘한 아침, 저녁시간을 이용할 것.
⑤ 마취된 사슴은 머리쪽을 뒷몸보다 낮게 위치시킨다.
⑥ 사슴의 혀가 입밖으로 나오도록 해준다.
⑦ 혀가 건조하면 가끔 찬물로 혀를 적셔준다.
⑧ 절각 후에는 꼭 지혈제를 사용한다.
⑨ 절각 후 6~8시간 후에 물기가 적은 조사료부터 급여한다.
⑩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피한다.

(2) 녹용의 절각요령
ⓛ 사슴을 마취시키거나 보정한 다음 수건으로 사슴의 눈을 가린다.
② 앞 뒷다리를 로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보정한다.
③ 절각할 부위를 소독용 알콜 솜으로 소독한다.
④ 각좌 밑을 고무줄로 묶는다.
⑤ 각좌위 2~3cm정도를 남겨놓고 소독된 외과 톱으로 평평하게 절단한다.
⑥ 절단후 채혈시는 고무줄을 풀고 적정량(체중의 1%이내)을 채취하며 항 응고제(헤파린나트륨 녹혈
    200cc당 0.3~0.4cc)를 사용하고 채혈이 끝나면 다시 각좌밑을 지혈용 고무줄로 묶고 단면을 소독된 
    솜으로 닦는다.
⑦ 즉시 지혈제(염화 제2철)를 뭍인 솜으로 절단면에 덮고 지혈을 시킨다.
⑧ 지혈이 잘 되었는지 확인 후 각좌의 위부분을 붕대로 감아준다.
⑨ 절각이 끝나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생제, 간기능강화제 등을 주사하여 후처리를 한다.
⑩ 조심스럽게 묶어 놓았던 로프를 풀어주고, 당장 일어나지 않도록 얼굴에 수건을 덮어놓은 채 조용히 
    사람들은 멀리 피해준다.
⑪ 사슴이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 활동을 하는가를 관찰하고 출혈이 되지 않는지 여부도 관찰한다.

  절각을 완전히 끝나고 나면 묶어놓은 로프를 풀어주기 전에 반드시 내외부 기생충을 구제할 수 있는 구충제를 피하주사 해주고 발굽이 많이 자란 사슴은 발굽손질도 이때 실시해준다. 또한 이 표가 떨어져나간 개체는 이때 이표를 달아주면 개체관리가 쉽다. 이렇게 다른 처치가 끝났다고 생각이 되면 먼저 각좌 아래에 묶어 놓았던 고무줄을 풀어주고 로프를 풀어준 다음 해독제를 사용하는 마취제는 이때 해독제를 놓아준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통용되는 해독제는 마취약의 2배정도면 무난하다.

(3) 절각후유증 발생시 대응요령
  절각 후 원인을 모르게 식용이 부진하고 행동이 둔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제스롱 비타민, 아미노산제제나 하트만액을 정맥주사(엘크 3,000cc)한다. 기립불능의 상태일때는 원인을 찾아야하며 안정을 취하게 하고 부드러운 깔짚을 깔아준다. 비타민C + 하트만액(엘크 4,000cc 정맥주사)을 주사하고 4일 이상 기립하지 못하면 토태 여부를 결정한다. 절각 후 지혈대는 1일 이상 동여져 있으면 몰이장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제거하여 절각 부위에 염증과 후두마비증을 예방한다. 염증이 심할 경우는 항생제, 소염제 및 해열진통제를 사용하고 인후두마비증이 발생시에는 즉시 전문수의사에게 치료를 의뢰한다. 절각시 침이나 구토한 위내용물이 폐로 들어가서 폐렴을 유발하는 수가 있으며 고열과 호흡곤란 및 코에서 고기 썩는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2. 녹용의 관리
  절각한 녹용은 세제를 이용 깨끗이 씻은 후 절단부위를 고무줄로 묶고 랩을 이용하여 전체를 감싼 다음 피가 흐르지 않게 한 상태에서 수평으로 넣어서 영하 20℃의 냉동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가. 녹용의 건조
  녹용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는 건조를 하여야 하며 수분의 함량이 5%이하로 건조하여야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건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량의 녹용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냉동건조 방법의 상업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1)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법
  주로 대만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채취한 녹용을 직접 건조시켜 사용하려할 때 녹용을 여러 토막으로 절단하여 70~80℃에서 5~6시간 내에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이때 떨어진 녹혈 덩어리도 이용한다. 

(2) 열건조
  실험실에서 건조기(Dry oven)를 이용하여 건조하는 것으로 65℃에서 1~2주 건조한다. 이때는 온도조절기와 습도조절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열건조의 단점은 녹용색깔의 변화와 상대부분이 쭈구러져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3) 진공 냉동 건조기 이용
  진공냉동건조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녹용의 상품성은 향상되지만 냉동건조기의 가격이 비싸다.

(4) 냉동, 진공, 열을 이용한 복합 건조법
  뉴질랜드에서 상품화작업에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먼저 스팀으로 쪄서 소독 및 상품화 작업에 이용을 한다. 진공기와 냉동기로 약 45일정도 건조시키며 녹용의 색깔을 시장의 요구에 맞출 수 있다.

(5) 풍건 및 선풍기이용
  가정에서 쉽게 이용하는 방법으로 녹용을 얇게 쓴 후 온돌방에 비닐을 깔고 선풍기를 이용하여 말린다. 온돌방의 온도를 높여주고 가끔씩 뒤집어주며 2일 정도면 말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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